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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 수출액 147억달러로 감소
박성철 섬산연 회장 전망 … 중국․인디아 부상은 기회요소?

박성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은 2005년 섬유산업이 수출 147억달러와 무역수지 흑자 79억달러를 달성할 

것이라고 밝혔다.

박성철 회장은 1월1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린 <2005년 섬유․패션인 신년인사회>에서 

2005년 수출은 2004년 수출실적 154억달러에 미치지 못하고, 무역수지 흑자도 90억달러(추정)에서 79억달러로 

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.

특히, 섬유쿼터제도 폐지와 관련해 “중국이나 인디아가 다른 나라 섬유산업에 위협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

한국 섬유산업에 있어서는 기회 요소가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한국은 섬유원료에서 완제품까지의 전 생산공정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

중국에 원․부자재 공급은 물론 국내 섬유․패션 브랜드가 대거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

다.

아울러 “앞으로 개성공단에 국내 섬유기업이 본격 진출하면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고, 코스트 효과를 극대

화할 수 있도록 섬유전용공단 및 아파트형 공장 설립 등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이밖에 2005년 수출시장의 확대, 해외마케팅 활성화 등을 위해 <프리뷰 인 상하이> 등 해외전시회를 개최

하고 2006년에는 프랑스 파리 전시회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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